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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과제회의

반갑습니다. 신행정수도 공약해놓고 가다가 힘이 빠질까봐 걱정 많이 했습

니다. 그렇다고 준비 없이 갈수도 없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준비하고 힘 

모으는 작업이 잘 준비돼야합니다.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상당

히 많은 연구한 걸로 생각하는데 방향을 크게 한번 보게 공유하고 다음 발

걸음을 어떻게 갈지 정해야합니다. 

이를 위해 애써준 김안재 신행정수도 추진 자문위원장 강용식 분과위원장

에게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뜻 깊은 것은 대전 충청권 여야의원이 

함께 참석해준 것입니다. 아무리 좋은 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

앞으로 손발이 잘 맞을 것 같다는 기대 갖습니다. 지역의 단체장도 관심 

가져줘서 큰 힘 된다. 이 문제가 선거 때는 여야 나뉘어 다툴 수 있지만 

결국 여야나 어느 지역의 이익을 넘는 일입니다. 결과적으로 충청지역이 

희망 갖게 된 건 사실이지만 충청만 위한 게 아니고 전국을 위해 필요한 

일이라 봅니다. 수도권을 위해서도 나중에 참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

다. 오늘 좋은 말씀 들으시고 새 방향 잡을 수 있는 좋은 자리 되길 바랍

니다.


